가면 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게이코 새폴더 최승지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을 나는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처음 접했다. 300페이지 가량 되는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았다. 그만큼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문체와 스토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단면적으로 이 소설만 놓고 봐서는 그가 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책의 프롤로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고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는 한 편의 진부한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특히 강도가 나오고 강도의 우두머리인 후지의 부재가 지속되고 짜여진 듯한 강도들의 행동에 책의 맨 마지막장으로 넘기고 싶었다. 마치 범인은 미리 제시할 테니 각 인물들을 주시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가 아닌 전체의 인물을 보라고 안내하는 것 같았다. 
시작을 알리는 무대 : 모리사키가의 별장
소설의 시작과 끝은 모리사키가의 별장에서 시작한다. 죽은 도모미의 부(父)인 모리사키 노부히코의 초대로 친척 일가와 비서 그리고 도모미의 약혼자였던 다카유키까지 이 별장에 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도모미를 추억하고 게이코를 통해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 장은 도모미의 의문의 죽음을 푸는 첫번째 힌트다. 
이 부분에서 도모미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누군가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게이코와 레이코를 통한 독자의 추리
게이코는 소설가이고 레이코는 노부히코의 비서다. 게이코는 계속해서 도모미의 죽음과 진통제가 들어있는 필케이스를 먼저 언급한 인물이다. 또한, 탐정 같은 비서인 레이코가 노부히코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야기는 극으로 치닫게 된다. 다카유키를 사랑해 도모미를 시기하고 그를 죽였던 유키에를 부정(父情)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노부히코는 유키에도 죽였다. 이 전개로 독자들은 도모미의 죽음은 유키에가 가진 사랑의 잘못된 표출로 인한 것이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노부히코는 복수심으로 유키에를 살해했고 그리하여 노부히코가 자살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 하다. 작가가 뻔한 함정을 둔 것이다. 
잘 짜여진 각본의 강도와 경찰 
강도와 경찰은 엑스트라로써 이야기의 중심에 다카유키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또한 앞으로의 소설의 내용과 추리들이 모두 강도를 통해 이어 나간다. 산장 안의 인물들은 모두 다카유키가 도모미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모두 짜여진 것이지만) 그래서 더욱 더 다카유키가 범인인 것처럼 보였다. 
또한 강도들은 중심을 흐렸다. ‘누가 도모미를 살해했는가’가 중심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강도에게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강도들을 잡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한 것이다.
왜 가면 산장인가
이 소설의 인물들 모두가 보이지 않은 가면을 쓰고 각자 연기를 했다. 이 가면을 통해 도모미의 죽음의 실마리를 잡았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독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독자들은 그 가면 안을 추리하고 특정 인물들의 추리와 극의 전개를 통해 범인을 찾는데 꽤 흥미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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